
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
(서면질문)

【보건관리과장 : 안재용 / 감염병관리팀장 : 김미선 / 주무관 : 보건 7급 문효영】
감염병대응팀장 : 백은정 / 주무관 : 보건 7급 성은경】

연락처(☏) : 2600-5930, 5868

 박학용의원구정질문내용

○ (연번 3) 관내 소독ㆍ방제활동, 감염병 지원관리 추진현황 및 선제적

방역·감염병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요청

□답변내용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(보건관리과)
                      
-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

드립니다.

- 먼저, 관내 소독방제 활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[관련근거: 2024년 방역소독 사업 추진계획(2024. 4. 16.)]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’24. 10. 14. 기준>

구분 세부내용 소독 건수 비고

방역취약지역(시설) 주택밀집지역, 사회복지시설 909건

위생해충 주요 서식지 
유수지 빗물펌프장, 하수구, 

쓰레기 적환장, 산 주변, 유충구제
775건

방역민원 처리 120, 새올상담민원 등 1,533건
※ 러브버그

  969건

감염병 예방 방역
말라리아 예방 및 

AI 차단 방역
366건

합 계 3,583건



- 보건관리과에서는 모기채집 유문등, 일일모기감시장비 운영으로 모기

발생을 감시하여 감염병 매개 모기 발생지에 집중 방역을 시행하고

모기 발생이 많은 시기인 장마철 전ㆍ후 주택가 외벽 및 공원 풀숲 등에

선제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, 겨울철 월동모기 유충구제로 성충모기

발생을 감소시킬 계획입니다.

- 또한, 러브버그 같이 단기간에 대량 발생하는 돌발해충(곤충)의 경우

발생 시기 전 홈페이지, SNS 등을 통한 구민 홍보ㆍ안내를 강화하고

발생지인 산 주변 등에 선제방역을 시행하겠습니다.

- 다음으로, 감염병 지원·관리 추진현황 및 감염병 관리 시스템 구축에

대해 답변드립니다.

[관련근거: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계획(2024.1.23.), 2024년

감염병 예방관리계획(2024.6.21.)

【법정감염병 보고체계】

· 총 89종의 법정감염병에 대하여 관내 의료기관, 보건소, 서울시,

질병관리본부와 보고 및 결과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의 조기인지,

유행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역학조사 및 환자·접촉자 관리를

하고 있습니다.

【신종·해외유입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】

❶유증상자 
  발생인지

Ø

❷기초 
역학조사

Ø

❸의심환자 
분류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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❹의심환자 분류 
및 

(의심시)병상배정
Ø

❺의심환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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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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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

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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❽검사결과
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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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및 이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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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환경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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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지정 격리병상

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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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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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
[의심환자 소재지]

→
지정 격리병상



· 신종·해외유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유관기관(서울시, 질병관리본부,

검역소 등)과 연중무휴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긴밀한 협조체계를

구축하고, 메르스, 조류인플루엔자, 페스트 등 의심환자 발생 시

역학조사 및 의심환자 격리, 검체 이송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,

·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시에는 강서구 방역대책반 구성하여 역학조사,

격리·이송, 환자 및 접촉자 관리, 시설 방역 등을 수행함으로써

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· 관련 업무는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, 감염병 업무를

효율화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새로 구축한 통합정보시스템

(https://eid.kdca.go.kr)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.

-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,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

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.


